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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명제다.

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. 하루가 다르게 변하

는 세상. 그 흐름을 읽지 못하는 한 낙오자가 될 수

밖에 없다.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, 아니면 그 물

결속에휩쓸리고말것인가.

1994년의 불교개혁.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

이지났지만아직도고쳐야할것은많다. 구습은여

전하고미래에대한청사진도없다. 

문제는 어떻게 변하느냐다. 무조건의 변화는 오

히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. 충분한 여론 수렴

과면밀한검토를통해불교발전을위한방향을정

립해야한다. 그것이바로희망을찾는일이다.

한국불교의발전을위해무엇을바꿔야할까? 

설문을통해오늘의자화상을그려봤다.

바꾸자 그리고 희망을 쏘자
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설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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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설문조사취지및의미
올해는 불교 개혁 10주년이자 현대불교 창간 10주년이 되는

해이다. 현대불교10년에는불교변화의파노라마가그대로투영

돼있다. 

그동안 불교는 많은 변화를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. 하지만

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들은 많다. 불교가 미래의 희망이 되기

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

한다.

이에 현대불교는 한국불교가 무엇을 벗고, 무엇을 찾아야 하는

지를 진단하기 위해 신년특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. 설문의 방향

은계율, 불교이미지, 발전방향등크게세가지다. 

계율은 승∙재가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바로미터다.

따라서 계율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, 또 어떻게 인식되고

있는지는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. 

불교 이미지에 대한 조사는, 승∙재가는 물론 불교 전체의 위

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. 또한 현재

한국불교의 모습 그대로를 파악하고 무엇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

는지를파악한것도이번설문에서빼놓아서는안될핵심이다.

설문은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. 그러나 불교

인과 비불교인의 시각을 고루 반영하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 스님

과 재가불자 외에 다른 종교 성직자와 일반인(타종교인과 무종교

인)을고르게포함시켰다. 

설문 방식은 우편과 이메일 설문을 병행했으며, 모두 1만부를

발송해 711부를 회수했다. 응답자 신분별로는 스님 200명, 다

른 종교 성직자 15명, 불교신도 327명, 일반인(타종교인 및 무

종교인) 167명이다. 조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

행됐다.

연령별로는 50대가 197명(27.71%)으로 가장 많았고, 40대

187명(26.31%)-60대 이상 130명(18.28%)-30대 97명

(13.64%)-20대 90명(12.66%)-10대 10명(1.40%) 순이었다. 10

대와 다른 종교 성직자는 표본수가 작아 연령별, 신분별 분석 대

상에서는 제외했다. 성별은 남자 377명(53.02%), 여자 334명

(46.98%)으로 비슷했다.

한명우∙권형진∙김철우∙김은경기자

계율, 잘 지키지만‘변화’도 필요하다

계율을 어느 정도

지키고 있는지 점수

(10점 만점)를 준다

면? 

승가의 경우는‘7

점(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다)’이 33.6%로 가장

많았고, 9점이상(잘 지키고 있다)17.4%-8점(문

제없다)17.3%-6점(잘 지키지 않는다)16.2%-5

점이하(상당히 문제있다)9.0% 순이었다. 대체

적으로긍정적인시각이다소우세했다.

눈에 띄는 대목은 스님들 스스로가 계율을

잘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는

점이다. 5~6점을 준 스님이 33.5%나 됐다. 불

자와 일반인의 20~25%에 비해 10% 가량 높

은수치다.

불교신도에 대한 계율 점수는 5점이하가

28.9%로 가장 많았고, 6점 28.6%-7점

22.1%-8점 10.1%-9점이상 4.2%순이었다.

부정적 시각(5~6점)이 57.4%로, 긍정적 시각

(8~9점이상) 14.3%보다훨씬높았다. 

스님 응답자 200

명가운데출가이후

육식, 음주, 흡연 경

험이 없는 경우는

18명(9%)에 불과했

다. ‘육식과 음주를 해봤다’는 응답이 67명

(33.5%)로 가장 많았고, ‘세 가지 모두 다 해봤

다’는 응답자도 42명(21%)이나 됐다. 전체적

으로 보면 육식을 해봤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

으며, 흡연경험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.

그렇다면 스님들의 음주와 육식에 대한 보

편적 인식은 어떨까. 전체 711명의 응답자 가

운데 232명(32.6%)만이‘둘 다 본분에 어긋난

다’고 답했을 뿐, ‘육식은 어느 정도 괜찮다’

30.2%, ‘둘 다 어느 정도 괜찮다’30.0%를 합

쳐 60% 넘는 응답자가 최소한 육식은 허용해

도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. 일반인보다는 스님

과 불교신도가 조금 더 개방적이었으며, 음주

는 괜찮다고 한 응답은 7% 정도에 불과해 매

우부정적이었다.

계율이 시대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응

답이 64.7%로, 아니라는 응답 34.9%에 비해

20% 가량 높았다. 이같은 시각은 일반인

(72.5%)은 물론 스님(61.5%)과 불교신도

(62.1%) 사이에서도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

점에서주목된다.

특이할 만한 것은 이 질문을 설문의 1번 문

항에 배치해 음주나 육식 등과 관련한 다른

문항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

고 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

다. 이는계율의의미를구체적으로알든모르

든간에, 계율에대해고전적이거나현실과동

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평소의 생각을 드러낸

것으로볼수있다는점에서관심을끈다.

연령별로는 20∙30대에서‘변해야 한다’

는 응답이 75% 정

도로 높았으며, 여

자보다는 남자가

7%정도 많게 변화

를 요구했다.

승용차 소유에 대해서는‘문제시할 일이 아

니다’(42.6%)는 답변이 가장 높은 반면, ‘하지

않는 것이 좋다’는 응답은 12.9%에 불과했다.

소형 승용차나 사찰 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좋

다는 의견은 44%가량이었다. 스님들의 활동

에 승용차가 필수항목임을 인정하고 있는 셈

이다. 그러나‘문제시할 일이 아니다’는 답변

을 한 응답자를 신분별로 비교하면 스님

(55.5%)보다일반인(36.5%)이훨씬적었다.

그러나골프와스키를즐기는것에대해서는

‘본분에 어긋난다’는 응답이 37.8%로 가장 높

았다. ‘국민정서상 하지 않는 것이 좋다’는 응

답도 36.4%에 이르는 등 부정적 인식이 74%

를 넘었다. 이같은 부정적 시각은 스님이 가장

높았다. 스님들스스로가출가자가즐기기에는

적절한 스포츠가 아

니라는 인식을 하고

있는 셈이다. ‘무방

하다’는 응답은

5.9%에불과했다.

10점 기준…스님 7점 33.6% 가장 많아

재가자 5점 이하 29.0%나…잘 안지켜

“시대 따라 변해야”64.7% 차지

스님 61.5%, 불자들 62.1%가 긍정적

스님∙타종교인∙비불교도 711명 응답

50대 가장 많고 남 53%, 여 46.9% 비율

본지, 독자대상 문제점 등 설문조사

계율 어느정도 지키고 있나

스님33.5%(200명중 67명) “경험 있다”

“어느정도 괜찮다”60%가 관대한 견해

소형∙사찰명의 소유 문제 안돼 44%

“골프∙스키 본분에 위배”74%가 부정적

스님의 음주∙육식 문제

스님 승용차 보유, 골프∙스키 허용계율 바꿔야 하나

본분에 어긋남

269명

(37.8%)

건강을

위해서라면

괜찮다

140명(19.7%)

국민정서상

안하는 것이 좋다

259명(36.4%)

무방하다

42명(5.9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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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식반대, 

음주 어느정도 허용

둘다 무방

232명
(32.6%)

215명
(30.2%)

17명
(2.4%)(17.4%

)

9점 이상
8점

7점
6점

5점 이하

(4.2%
)

(10.1%
)

(22.1%
)

(16.2%
)

(29.0%
)

(9%
)

(28.6%
)(33.6%

)

(17.3%
)

스스님님

재재가가자자

213명
(30.0%)

34명
(4.8%)

그렇다

460명(64.7%)

아니다

248명(34.9%)


